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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난달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유럽연합 성평등 

우수기관 어워드(EU Award for Gender Equality Champions)’ 수상 명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성평등 

우수기관 어워드’는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의 성평등 계획, 정책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2022년 신설한 제도다. 

	 ‌�해당 어워드는 총 네 부분으로 나뉘며, 부분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상금 10만 유로	

(한화 약 1억 4천만 원)가 주어진다. 올해 어워드에서는 네 부문 중 아일랜드 대학 세 곳이 선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아일랜드 사례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속 가능한 성평등(Sustainable Gender Equality Champions)' 부문은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Trinity College Dublin)에서 수상했다. 해당 부문은 직접 수립한 성평등 추진계획을 이행하는데 

지속적이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기관에 시상한다. 그리고 ‘새로운 성평등(Newcomer Gender 

Equality Champions)' 부문은 메이누스 대학(Maynooth University)에서 수상했다. 해당 부문은 최근 

성평등 추진계획을 도입했으며 성평등 이행에 가장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관에 시상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성평등(Inclusive Gender Equality Champions)’ 부문은 사우스이스트 공과대학	

(South East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수상했다. 해당 부문은 인종, 사회적 배경, 성지향성, 성정체성, 

장애와 같은 다른 요소들과 연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성평등 추진계획을 

수립한 기관에 시상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아일랜드 대학들의 어워드 수상을 공식적으로 축하했다. 정부의 공식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이먼 해리스(Simon Harris) 고등교육·연구·혁신·과학 정책 장관(Minister for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Research, Innovation and Science)은 교육은 한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혁신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성평등 관련 어워드가 아일랜드를 보다 평등하고 동등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동기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리고 아일랜드 고등교육청(Higher Education Authority, HEA)의 	

알란 월(Alan Wall) 청장은 이번 어워드 수상은 아일랜드 대학이 고등교육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일랜드 고등교육청(HEA)은 2016년 처음으로 아일랜드 내 고등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리뷰(HEA Review of Gender Equality)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학문,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양성평등 테스크포스(Gender Equality Taskforce)를 조직하고 ‘고등교육 행동계획(Gender Equality 

Taskforce Action Plan for Higher Education 2018-2020)’을 수립 및 추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 내 여성대표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Senior Academic Leadership Initiative, SALI)를 실시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아일랜드 대학들이 여성 리더십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에서 대학이 처음 설립된 

이래 400여 년 넘게 여성이 학장직을 맡은 전례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7개 대학의 

학장이 여성이다. 

	 ‌�최고 직위인 학장뿐만 아니라 교원 직급에서의 성 불균형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고등교육청(HEA)에서 발표한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7개 종합대학의 경우 직급에 따른 

성비 불균형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professor)직에서는 여성은 27%인 반면 

남성이 73%를 차지했고, 조교수(associate professor)직의 경우 여성 37%, 남성 63%를 기록했다. 

이어 부교수(senior lecturer) 직에서는 여성 41%, 남성 59%, 강사(lecturer) 직에서는 여성 52%, 남성 

48%를 기록했다. 

	 ‌�위 수치를 살펴보면, 대학 내 교원의 직급이 높을수록 성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의 한 언론사인 더 저널(The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 교수는 실제로 여성 교원이 

승진하기가 어려우며,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기부여 또는 자기계발과 

같은 수준의 멘토링만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다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올해 ‘유럽연합 성평등 우수기관 어워드’네 부분 중 무려 세 부분에서 아일랜드 대학들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여러 대학의 학장이 여성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대학 내 직급별 성 격차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아일랜드 교육당국과 대학 기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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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하 STEM) 

업종 종사자의 약 39% 정도만 여성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업종은 그 보다 낮은 약 22%만이 여성이다. 영국에서의 상황도 세계적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STEM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따라 해당 업종에 필요한 인력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서도 STEM 업종의 43%나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동시에 여성부장관(Minister 

for Women) 마리스 콜필드(Maris Caulfield)에 의하면 “돌봄과 육아로 인해 해당 업종을 떠난 7만 

5천명의 퇴직자들이 복직을 원한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STEM 분야가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 인력을 보충해야 하면서도 여성의 비율을 늘려서 일자리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영국에서 2009년에서 2020년까지 여학생들이 STEM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비율이 30% 

증가하였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여학생들이 학부 STEM 과목을 이수한 비율이 50.1%가 

되는데도, 영국의 STEM 업종 종사자의 29.4%만이 여성이다. 이처럼 디지털화에 따른 STEM 업종, 

특히 AI 분야에서 여성이 해당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출범한 

영국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본문에서는 영국 정부가 STEM 업종으로 복직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2022년에 시행한 AI와 데이터 과학(data 

science)분야 장학금과 같은 해에 시행한 ‘데이터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 네트워크(‘Women in Data’ 

Network)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영국 정부가 STEM 업종의 여성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볼 것이다. 

	 �AI와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분야 장학금 및 ‘데이터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 네트워크(‘Women in 

Data’ Network)

- �2022년 2월, 인공지능국(Office for Articial Intelligence)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와 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는 여성, 흑인,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AI와 데이터 

과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23억 파운드(한화 약 367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학금은 영국의 국가 AI 전략의 일환으로,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AI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창업이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훈련과 지식을 얻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2019년 시행한 첫 번째 장학금 정책은 총 13억 5천 파운드	

(한화 약 216억 원)를 집행했는데, 그 결과로 장학금 수혜자의 76%가 여성이었다. 따라서, 

2022년에 장학금이 증액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AI와 데이터 과학을 전공할 때 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이하 DWP)는 디지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 네트워크(‘Women in Data’ Network)를 

조성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남성중심적인 특성이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여성 동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를 지지해줄 수 있는 공간이다. 해당 네트워크는 데이터 분석가, 디지털 성능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그들이 여성으로서 

직면하는 요구 사항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소통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자기 효능감과 개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복직자 지원 제도

- �영국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하, STEM) 기반 

직업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5만 파운드(한화 약 2억 5천만 원)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가정 돌봄과 같은 이유로 영국의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장기간 

단절된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지원제도를 통해 이들이 복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학교와 직장에서의 STEM 분야 전공자와 근로자의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학교에서 STEM 과목을 

선택하는 여학생의 수가 거의 30% 증가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STEM 학부 과정에 

합격한 여성의 수는 50.1%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10년 간 STEM 과목을 공부하는 여학생의 수가 

늘어났지만, 2020년 영국에서 여성은 STEM 인력의 29.4%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육아와 가정 돌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 �영국 위원회의 2013년도 고용자 기술 설문조사(UK Commission’s Employer Skills Survey 2013)에 

의하면, 12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을 경험했고, 직전에 STEM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 중에서 향후 

해당 직종에 복귀하고자 하는 여성은 약 7만 5천명에 달한다. STEM 일자리가 현재 영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해당 직종의 종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여성의 

복직을 지원하는 제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해당 지원제도는 여성들이 복직하기 이전에 

이력서에 경력 단절 기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 평등 허브(Government Equality 

Hub)와 STEM 복직자들(STEM Returners)이 협력하여 STEM 재충전 프로그램(STEM ReCharge 

Programme)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직장 복귀 컨설팅, 맞춤형 코칭 및 

네트워킹 지원, 그리고 분야별 재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다시 STEM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복직자 훈련 프로그램에 더해서, STEM 분야 고용주들에게 복직자 채용 지원 

및 포용적 채용 관행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복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력 단절 페널티를 해소하고자 한다.

	 �STEM 분야의 성비 불균형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 �2019년에 영국 정부는 2400만 파운드(한화 약 367억 원)를 지원하여 여학생들이 STEM 분야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고 대학에서 전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학연구에서의 성비 균형 

프로젝트(Gender Balance in Computing Research Project)”를 출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TEM 분야 일자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STEM 

분야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7%, AI 분야 연구자는 10%, 관련 

분야 교수직은 20%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구조적으로 여성이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낮은 STEM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높은 교육비용과 미비한 정책 때문에 육아와 돌봄을 여성이 

책임지게 되어 STEM 분야 여성 종사자들은 경력 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 정부 

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에 따르면 영국의 유아 교육(만 5세 미만 아동 대상)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만 2세 아동의 경우 교육비용이 매년 최대 7,000파운드	

(한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영국의 많은 여성들은 해당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지불할 수 있더라도, 직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게 된다. 

영국 경제에서 STEM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에 대한 인력을 보충해야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에 집중하여 여성의 복직을 돕는 현재의 지원 제도에는 한계가 보인다. 인력 충원보다는 

STEM 분야에서의 여성의 성비 불균형과 경력 단절 여성의 해당 분야로의 복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접근하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원 제도의 향후 성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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